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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이 개인의 감정 경험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방략을 사용하는 개인의 경향성이 성격특질, 음악 교육 경험, 성별

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대학생 529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

도, 성격5요인 척도, 정적/부적 감정 목록, 음악 교육 경험 여부에 관한 설문지를 실시하고 상

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으로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개인차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 

완화보다는 긍정적인 감정 향상과 더 큰 연관성을 보였으며 평상시의 감정 상태보다는 음악

을 감상하고 있을 때의 감정 상태와 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

향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격5요인 중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전반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있는 특질은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으며, 성실성과 신경증 성향은 일부 

특정 방략 사용만을 예측하였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인 기분조절 방

략이며, 부적 감정 완화와 정적 감정 향상 목표를 달성하여 개인의 정서적 안녕감 및 정신건

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효과가 개인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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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정서적인 반응을 동

반한다. 길을 걷다 우연히 접한 예전 노래에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서 공연을 보며 가슴 벅찬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음악이 기분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 기분조절 방략으로서의 음악 감상

은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음악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Saarikallio와 Erkkilä(2007)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개인의 기분상태를 개선하거

나 유지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분조절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음악 감상을 중심으로 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음악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은 효과적인 기분조절 수단인데(North, Hargreaves, & 

O’Neill, 2000), 긍정적인 기분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기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Chin 
& Richard, 2012). 기분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음악 감상은 부적 상태보다는 정적 상태

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두 나타난다(Laukka, 2007; Morinville, 
Miranda, & Gaudreau, 201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orinville 등(2013)의 연구에서는 음악이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행복감, 즉 주관적 안녕감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스스로 선택한 음악을 듣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보다 높은 전반적 행복감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Laukka(2007)의 연구에서도 스스로 선택한 음악을 자주 듣는 것이 정적 정서 경험의 근원이

었으며,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건강 상태, 성격을 통제하고도 음악 감상 방략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것이 높은 정적 정서 경험과 관련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높은 정서적 안녕감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이 정서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

들이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조절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음

악을 사용해서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다양한 기분조절 방략을 사용하는 데 영향

을 주는 개인의 특성이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는 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의 

특질 요소, 후천적 경험 요소의 세 가지 유형의 개인차 변인들이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가장 핵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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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간의 정서, 동기 및 행동 전반을 결정하는 특성인 성격 5요인,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요인

으로는 기분조절을 위한 음악 사용의 동기와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 교육 경험,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서는 음악 사용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 성별을 선정하여 음악 사

용 기분조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Saarikallio(2008)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음악적 활동 중에서

도 음악 감상을 위주로 한 기분조절 방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음악과 관련된 여러 

활동 중 음악 감상에 초점을 둔 이유는 기분조절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음악 관련 

기분조절 행동이 음악 감상이었기 때문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음악 감상은 기분조절 방략을 

사용할 때마다 수반되는 대표적인 음악 활동으로 나타났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Saarikallio(2008)는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한 Lee, 

Min, & Kim(2015)의 연구에서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이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복’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쳤

을 때 음악으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분출’은 부정적인 기분 

상태일 때 같은 정서가(emotional valence)의 음악을 들음으로써 그 기분을 발산시키는 것이

고, ‘강렬한 느낌’은 음악으로 강한 감정 경험을 유발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오락’
은 좋은 기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여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이고, ‘주의전환’은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잊고자 하는 방략이다. 
마지막으로 ‘위로’는 슬프거나 힘들 때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를 이용하여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양상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성격특질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음악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서, 동기,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격심리

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개개인이 자신의 기

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듯이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음악을 듣고 음악적 환경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Rentfrow & McDonald, 2010) 아직까

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 낼만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성격 특질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주로 음악 장르나 음악 취향에 관한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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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었다. Cattell과 Saunders(1954)는 12가지 음악 선호 요인을 검증하였으며 이 요인들

이 성격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드러내준다고 제안하였다. Litle과 Zuckerman(1986)은 음악 선

호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성격 특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도 했는데, 이 연구를 시작으로 음악 선호와 성격 특질에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

기 시작했다(Rentfrow & McDonald, 2010). 감각추구성향 이외에 마키아벨리즘과 남성성, 반항

적인 특질, 정신증적 성향, 그리고 성격 5요인과 같은 변인과 음악 선호 경향성 간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Carpentier, Knobloch, & Zillmann, 2003; Dollinger, 1993; Hansen 

& Hansen, 1991; Rawlings & Ciancarelli, 1997; Rawlings, Hodge, Sherr & Dempsey, 1995).
음악 선호와 성격 특질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Dollinger(1993)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Rawling과 Ciancarelli(1997)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반복 검증되었다. 이들의 반

복된 연구 결과는 음악 선호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클래식, 재즈 음악의 

선호와 연관이 있었고 외향성의 하위 특질 중 하나인 흥미 추구는 락 음악의 선호와 연관이 

있었다.
성격 특질과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으나, 

Chamorro-Premuzic과 Furnham(2007)이 일상에서의 음악 사용과 성격 특질 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인 목적의 음악 감상은 낮은 외향성, 높은 신경증 성향, 낮은 성실성과 관련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음악을 듣기로 선택하는 데에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으며 이는 성

격특질과 연관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

인의 5요인 성격 특질이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3. 음악 교육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음악 교육과 기분조절의 연관성에 대해 다룬 연구들은 대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

동의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음악 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 전반의 중요한 

목표이다(McClung, 2000). Flohr, Miller와 Persellin(1996)는 음악 교육의 기분조절 효과에 대

한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음악 레슨을 주 2회 받은 아동의 EEG 측정치는 음악 레슨을 받

지 않은 아동과 비교하여 낮은 불안 수준과 높은 이완 수준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varovic(2012)는 다양한 음악 교육 방식 중에서도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스즈키 신이치

가 개발한 스즈키 메소드에 집중하여 음악 교육이 아동의 기분조절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스즈키는 모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을 타고나듯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잠재력도 타고나며, 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Kovarovic(2012)은 그의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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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스즈키의 교육 목표와 일치하는 연구들을 개관하며 만 3세 정도의 어린 연령에 

시작하는 스즈키 메소드가 기분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Spychiger, Patry, Lauper, Zimmerman과 Weber(1993)의 연구에서는 정규 음악 교육 외에 

음악 강습을 추가로 받은 학생들의 사회적 화합 능력, 자기신뢰, 사회적 적응력이 향상되었으

며 학업 태도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Harland 등(2000)은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받는 영향이 타인에 대한 지각, 사회적 기술, 심리적 안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과 같

은 음악의 즐겁고 치료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규 교육과정 외의 음

악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

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4. 성별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성별은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발달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인으

로 알려져 있다(Galambos, Berenbaum, & McHale, 2009). 청소년기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음악 감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oberts, Henriksen, & Foehr, 2009). 

그렇지만 성별에 따른 음악 활동이나 음악 선호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그 수가 많지 않

으며 결론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Miranda, 2013). 

성별은 음악 감상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더 뚜렷한 변인으로 작용한다(Miranda, 2013). 청소

년기 여성은 음악을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남성은 음

악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관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North et al., 
2000).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음악 감상을 통한 대처 방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

을 보였다(Miranda & Claes, 2009). 여성이 심리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 음악을 들으며 대처하

는 경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음악 감상과 정서장애 증상 간 연관성이 여성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해준다(Miranda & Claes,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

성보다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성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5. 본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6가지 방략이 성격 특질, 음악 교육 경험, 
성별과 같은 개인차 변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음악 감상은 긍정적인 기

분 상태를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며(Chin & Richard, 2012), 
사람들이 대개 음악을 감상하는 주된 이유가 정서 경험을 위해서라고 답하는 것처럼(Slob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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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음악이 정서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분을 조절하는 음악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특

정한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는 상황에 따라서도 같은 

음악이 선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악은 개인, 그리고 상황

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Blacking, 1973), 음악으로 인한 정서 경험이 복잡하다는 

특징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양상과 

개인차 변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어서 반복 검증된 일관적인 결과를 

찾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기분 변화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몇몇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예상

한 대략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은 정적 감정 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부적 감정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며 관계의 크기는 정적 감정에서 더 크게 나타

날 것이다. 둘째, 음악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

이 더 나타날 것이다. 셋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할 것이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성격 특질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음악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범위는 17-32세, 평균 연령은 21.25세(표준편차 2.38)였고, 이 중 남성이 

213명(40.3%), 여성이 314명(59.4%)이었으며 2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2. 측정 도구

1)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orean-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K-MMR)
Saarikallio(2008)가 기분을 통제하거나 개선시키는 기분조절 목표를 달성하는 음악 감상과 

관련된 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Lee, Min, & Kim(2015)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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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였다. 6개 요인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회복, 분출, 강렬

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5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는 회복 .90, 분출 .91, 강렬한 느낌 .84, 오락 .80, 주의전환 .85, 위
로 .86이다. 

2) 성격5요인 척도(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Goldberg(1992)의 성격5요인 척도를 Yoo, Kim, & Lee(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개 요인별로 각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기 자신과 부합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

수인 Cronbach α는 외향성 .91, 우호성 .84, 성실성 .81, 신경증 성향 .88, 경험에 대한 개방

성 .75이다.

3) 정적/부적 감정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정적 및 부적 감정을 평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

형 척도를 Lee(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적 감정, 부적 감정 각각 10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반적

으로’ 등의 다양한 지시를 하여 상태 감정을 측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소의 감정 

상태 측정을 위해 ‘당신의 일상적인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 아래의 감정에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악 감상 시의 감정 상태 측정을 위해 ‘당신이 음악을 듣고 난 후의 일반적인 감정 

상태가 어떠한지 아래의 감정에 표시해 주십시오’의 지시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는 평소의 정적 감정 .84, 평소의 부적 감정 .88, 음악 감상 시의 

정적 감정 .86, 음악 감상 시의 부적 감정 .91이다. 

4) 음악 교육 경험

정규 교육 이외의 음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동시적 다중회귀분석 및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구하였

고, p값이 .05미만인 경우 유의한 값으로 간주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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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성격 특질, 감정 경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신뢰도(α)를 구하였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M SD α M SD α

Revival

회복

3.76 .85 .90 Conscientiousness

성실성

3.19 .60 .81

Discharge

분출

2.26 1.05 .91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2.98 .74 .88

Strong sensation

강렬한 느낌

3.58 .95 .84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3.44 .49 .75

Entertainment

오락

3.90 .85 .80 Positive affect during everyday life

평소 정적감정

3.12 .61 .84

Diversion

주의전환

3.44 .87 .85 Negative affect during everyday life

평소 부적감정

2.37 .73 .88

Solace

위로

3.37 .87 .86 Positive affect during music listening

음악 감상 시 정적감정

3.25 .69 .86

Extraversion

외향성

3.20 .74 .91 Negative affect during music listening 

음악 감상 시 부적감정

1.66 .59 .91

Agreeableness

우호성

3.52 .57 .8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usic Use in Mood Regulation, Personality Traits, and

Affective Experiences (N = 529)

<표 1> 음악 사용 기분조절, 성격특질, 감정 경험의 기술통계치(N = 529)

1.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감정 경험의 관계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경험하는 감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감정 경험 간 관계는 감정을 경험하는 맥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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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소 경험하는 정적 감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방략으로는 ‘회복’(r(529) = .25, 

p < .01), ‘강렬한 느낌’(r(529) = .17, p < .01), ‘오락’(r(529) = .22, p < .01), ‘주의전환’(r(529) = .17, 
p < .01), ‘위로’(r(529) = .19, p < .01)가 있었다. 그러나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정적 감정과는 

모든 방략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상관계수의 크기도 모든 방략에서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평소 경험하는 부적 감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방략은 ‘오락’(r(529) = -.14, 

p < .01)이었고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방락은 ‘회복’(r(529) = -.14, 
p < .01)과 ‘오락’(r(529) = -.16, p < .01)인 것으로 나타나,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은 부적 감

정의 완화와는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았지만 여기에서도 평소보다는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감정과의 상관 크기가 더 컸다. 평소 경험하는 부적 감정(r(529) = .14, p < .01)과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r(529) = .17, p < .01)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방략은 ‘분출’이
었는데, 이는 방략을 사용하는 주체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 부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ositive affect during 
everyday life 

평상시 경험하는

정적 감정

Negative affect during 
everyday life

평상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

Positive affect during 
music listening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정적 감정

Negative affect during 
music listening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

Revival

회복

.25** - .07 .35** - .14**

Discharge

분출

.02 .14** .12** .14**

Strong sensation

강렬한 느낌

.17** .03 .30** .02

Entertainment

오락

.22** - .14** .27** - .16**

Diversion

주의전환

.17** - .01 .25** - .07

Solace

위로

.19** .01 .33** - .04

<Table 2> Correlation Between Affective Experiences and Music Use in Mood Regulation (N = 529)

<표 2>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감정 경험 간 상관분석 결과(N = 529)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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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음악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부적 감정의 완화보다는 정적 감정의 

향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음악을 감상하는 맥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2.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성격 특질의 관계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성격 특질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대부분의 하위 방략들은 신경증 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 특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 값이 .20 이상이 되어야 상관 정도가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Hemphill, 2003),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성격 특질 간 상관

계수 중 .20 이상인 내용만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다섯 가지 성격 특질 중 음악 사용 기분조

절 방략과 일관적인 상관을 보인 특질은 우호성이었는데, ‘회복’(r(529) = .23, p < .01), ‘오
락’(r(529) = .30, p < .01), ‘주의전환’(r(529) = .22, p < .01), ‘위로’(r(529) = .24, p < .01)와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복’은 우호성 외에 성실성(r(529) = .20, p < .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강렬한 느낌’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r(529) = .24, p < .01)과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단순 상관을 넘어서, 5가지 성격 특질 중 어떤 특질이 6가지 기분조절 방략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시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성격 특질은 ‘회복’ 방략 변량의 8%를 설명하였는데, 5가지 특질 중 우호성(β = .17, 

p < .01), 성실성(β = .14, p <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 .09, p < .05)이 ‘회복’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분출’ 방략의 경우 3%를 성격특질이 설명했고, 신경증 성향(β = .14, p < .01)과 경

험에 대한 개방성(β = .10, p < .05)이 ‘분출’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격 특

질은 ‘강렬한 느낌’ 방략을 6% 설명했고, 5가지 특질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 .25, p < .001)만 

‘강렬한 느낌’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오락’ 변량은 성격 특질로 9% 설명되었고 우호성(β = .27, 
p < .001)이 ‘오락’ 방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특질이었다. ‘주의전환’은 성격 특질로 7% 설명

되었고, 우호성(β = .22, p < .001), 신경증 성향(β = .09, p < .05),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 .12, 
p < .05)이 ‘주의전환’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로’ 방략은 5가지 성격 특질 중 

우호성(β = .25, p < .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 .11, p < .05)이 유의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성격특질이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경증 성향의 경우 ‘분출’ 방
략과만 일관적인 연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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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 한글 )

Predictor variable

( 한글 )
β t F  

Revival

회복

Extraversion 외향성 .01  0.10

9.51*** .08

Agreeableness 우호성 .17  3.42**

Conscientiousness 성실성 .14  3.00**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07  1.67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09  2.05*

Discharge

분출

Extraversion 외향성 -.05 -0.91

3.57** .03

Agreeableness 우호성 .06  1.14

Conscientiousness 성실성 -.06 -1.25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14  3.25**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  2.10*

Strong sensation

강렬한 느낌

Extraversion 외향성 -.03 -0.56

6.47*** .06

Agreeableness 우호성 .03  0.57

Conscientiousness 성실성 -.01 -0.22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02  0.41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25  5.42***

Entertainment

오락

Extraversion 외향성 .06  1.09

10.67*** .09

Agreeableness 우호성 .27  5.32***

Conscientiousness 성실성 .01  0.20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06  1.37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02  0.47

Diversion

주의전환

Extraversion 외향성 -.05 -0.92

7.62*** .07

Agreeableness 우호성 .22  4.28***

Conscientiousness 성실성 .03  0.71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09  2.16*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12  2.56*

Solace

위로

Extraversion 외향성 -.07 -1.39

8.49*** .08

Agreeableness 우호성 .25  5.01***

Conscientiousness 성실성 .02  0.43

Neuroticism 신경증 성향 .07  1.66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  2.54*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s For Prediction of Music Use in Mood

Regulation (N = 529)

<표 4>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을 예측하는 성격특질에 대한 회귀분석(N = 529)

*p < .05. **p < .01. ***p < .001.  



이정윤·김민희 /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121

3. 음악 교육 경험에 따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차이

음악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점수의 집단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 중 음악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은 

350명(66.2%), 음악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은 178명(33.6%)으로 나타나 음악 교육을 받은 사

람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악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음악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회
복’(t = 3.45, p < .01), ‘강렬한 느낌’(t = 2.64, p < .01), ‘위로’(t = 2.83, p < .01) 방략 사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Music education

음악 교육 경험 유무
t

Yes

예

No

아니오

Revival

회복

3.85(.84) 3.58(.86) 3.45**

Discharge

분출

2.27(1.05) 2.24(1.05) 0.19

Strong sensation

강렬한 느낌

3.65(.95) 3.43(.93) 2.64**

Entertainment

오락

3.93(.86) 3.84(.82) 1.13

Diversion

주의전환

3.45(.91) 3.41(.81) 0.52

Solace

위로

3.45(.87) 3.22(.87) 2.83**

<Table 5> Differences in Scores of Music in Mood Regulation Depending on Music Education

in the Past (N = 529)

<표 5> 음악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점수 차이(N = 52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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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차이

성별에 따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점수의 집단 차이 검증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

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면, ‘강렬한 느낌’을 제외한 모든 방략의 사용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회복’(t = -2.67, p < .01), ‘분출’(t = -2.34, p < .05), 
‘오락’(t = -2.63, p < .01), ‘주의전환’(t = -4.14, p < .001), ‘위로’(t = -2.61, p < .01) 방략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e

남자

M (SD)

Female

여자

M (SD)

t

Revival

회복

3.64 (0.88) 3.84 (0.83) - 2.67**

Discharge

분출

2.12 (0.98) 2.34 (1.08) - 2.34*

Strong sensation

강렬한 느낌

3.61 (0.96) 3.55 (0.94) 0.78

Entertainment

오락

3.78 (0.90) 3.97 (0.80) - 2.63**

Diversion

주의전환

3.25 (0.92) 3.57 (0.82) - 4.14***

Solace

위로

3.25 (0.92) 3.45 (0.83) - 2.61**

<Table 6> Differences in Scores of Music in Mood Regulation Depending on Sex (N = 529)

<표 6>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성차(N = 529)

*p < .05. **p < .01. ***p < .001.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에서의 개인차는 가설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은 전반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정적 감정과는 정적 상관을, 부적 감정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음악 감상이 좋은 기분을 

향상시키고 나쁜 기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

을 지지하였다. 또한 음악 감상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부정적인 기분보다는 긍정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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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관계는 평소보다는 음악을 감상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6가지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중 ‘분출’ 방략은 예외적으로 부정적인 기분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내어 효과적인 기분조절 방략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음악 사용 기분

조절 방략은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는 받은 경우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의하

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설 역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체

적인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던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성격 특질과의 관계는 각 방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지만,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과 대체적으로 관련이 높았던 성격 특질

은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이 실제로 기분 조절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략을 사용하는 개인의 경향성이 성격 특질, 음악 교육 경

험, 성별과 같은 변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 경험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경험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Van Goethem과 Sloboda(2011)는 음악의 주요한 역할이 행복감을 불러일으키

고 심리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처럼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목적은 현재의 기분 상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

다. 따라서 기분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더 

큰 관계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음악을 사용해서 기분을 조절하는 것은 궁극적으

로 청자의 정서적 안녕감을 촉진할 수 있다.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은 평소의 감정 상태보다 음악을 듣고 있을 때의 감

정 상태와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람들의 평소 감정에는 성격 특질이나 

감정을 잘 경험하는 개인의 경향성과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음악을 감상할 때의 감정에는 기분조절 방략의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은 6가지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중 ‘분출’ 방략만 제외하고 모두 해당되었다. 

부정적인 기분 상태일 때 동일한 정서가를 표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기분을 발산

하는 방략인 ‘분출’의 경우, 평소의 부적 감정과 음악 감상 시의 부적 감정과 모두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분출’ 방략은 다른 조절 방략과는 달리 부적 감정과 직접 연관이 있고, 따라

서 이 방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청자가 이미 부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므로 음악 감상 시 부적 감정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분출’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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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음악 감상 시의 긍정적인 감정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동

시적인 경험에 대해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음악 감상 시점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시점을 구분하여 실제 부적 정서가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부적 기분 완화

와 정적 기분 증가로 이어지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음악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성과 음악 교육 경험 간 관

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없었지만, 음악 교육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음악적 활동

이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Harland et al., 2000). 이처럼 본 연구의 

맥락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음악을 교육 받은 경우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음악을 적극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회복’, ‘강렬한 

느낌’, ‘위로’ 방략의 사용이 유의하게 더 많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더라도 음악

을 교육 받은 경우 모든 방략 사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음악 교육 경험은 음악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음악에 대해 접근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서의 성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음악을 통해 정서적 욕구를 더 충

족하며,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음악을 들으며 대처하는 경향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

(Miranda & Claes, 2009; North et al., 2000)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강렬한 느낌’ 방략을 

제외한 모든 방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더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

다. Doi, Basadonne, Venuti와 Shinohara(2018)는 테스토스테론 수준과 선호하는 음악 장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준과 재즈 혹은 클래식 음악처럼 섬세하고 정

교한 음악에 대한 선호 사이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을수록 락이나 헤비 메탈과 같이 강렬한 음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본 연구의 남성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가장 높은 

15-25세 사이(Shiota & Kalat, 2012/2015)에 속했다는 점에서 음악에서 강렬한 느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의 성차가 좁혀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성격 특질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다룬 수많은 연구들에서 뚜렷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주목받은 특질은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이었다. 외향성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

험하는 경향성과 긍정적인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하며, 신경증 성향은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경험하는 광범위한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Watson & Clark, 1984) 높은 외향성과 

낮은 신경증 성향이 심리적 적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sta & McCrae, 1980; Diener, 
Sandvik, Pavot, & Fujita, 1992). 따라서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 이외의 성격 특질들은 상대적

으로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이 

적응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인 기분조절이 음악이란 주제에 한해서는 우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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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특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성, 미적 감수성과 관련 있는 특질이므로

(McCrae & Costa, 1985)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

(Silvia, Fayn, Nusbaum, & Beaty, 2015)에서는 자연 경관이나 음악을 감상할 때 느끼는 감동, 
놀라움과 관련된 감정인 ‘경외감’을 경험에 대한 개방성 특질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다른 연구(Corrigall, Schellenberg, & Misura)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부모의 교

육 수준, 수입, 지능보다도 음악적 활동을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음악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성이 더 크

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음악 교육 경험을 매개하여 방략 사

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호성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성과 관련을 보이는 성격 

특질이고(McCrae & Costa, 1991) 이타성, 온유함, 신뢰, 겸손과 같은 하위 특질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특성돌로 인해서 우호성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을 고려하

고 권력에 가치를 두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Roccas, Sagiv, Schwartz, & Knafo, 2002). 따라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기분을 조절할 때에도 강력한 방법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우호성은 대인관계에서의 적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성격 특질이다. 우호성을 구성

하는 하위 특질들은 대인관계에서 친밀함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우

호성이 높은 개인은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상황에는 

음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음악

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악이 주는 정서적 이점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신경증 성향은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에서 6가지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중 ‘분출’ 방략

과만 일관적으로 유의한 연관을 보였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은 보상의 단서보다는 처벌

의 단서에 보다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에 노출되기 쉬우며, 실제

로 관련 질병과도 강한 연관을 보인다(Clark, Watson, & Mineka, 1994; Gershuny & Sher, 
1998). 이러한 신경증 성향의 속성 때문에 부정적 기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분출’ 

방략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출’ 방략은 사용하는 주체가 기분을 조절하는 데 효

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정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개인은 부적 감정을 유발하는 맥락을 

피하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요구되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John & 

Gross, 2007)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기 쉽다. 또한 높은 신경

증 성향으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자주 경험하는 개인은 부적 감정을 반추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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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무심결에 그들의 부적 감정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신경증 성향과 ‘분출’ 방략 사용 간 일관적인 연관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사용 기

분조절 방략에 대한 성격 특질의 전체 설명량의 크기가 크지 않은 편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간

은 심리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므로(Dziechciaz & Filip, 

2014)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사회적 맥락과 상황, 음악 감상으로 인한 

기분 변화와 관련된 생리학적 측정치의 변화 등을 확인한다면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의 효

과와 기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설문지 이외에 실험을 통해 실제 기분 

변화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후속 연구는 음악을 기분조절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성격 특질이 어떤 매개 변인을 거쳐서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 영향을 주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 하에 있는 유

기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기분조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선택할지, 

선택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략을 선호할지에 사회적인 상황이나 맥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 성격 특질이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심층적인 변인

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호성이 높은 개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관계적인 맥락에 더 자주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음악을 사용할 가능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높은 개방성은 미적 감수성과 예술에 대한 향유와 연관 있으므

로(McCrae & Costa, 1985)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음악이 있는 장소나 환경을 

선호하고 더 자주 선택함으로써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기분조절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 

설문 방식은 연구참여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실제 음악 감상의 기분조절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험연구를 통해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과 

정서적 안녕감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면 회고적 자기보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자기보고 이외에 음악 감상으로 인한 생리적 지표의 변화 등을 측정한다면 방법론의 

문제를 극복하고 음악의 기분조절 효과에 대한 보다 확고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설문을 통해 감정 경험을 측정한다면 실험실에서 유도된 감정 경험이 장기적으로 얼마

나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추가적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 교육 경험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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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정보 밖에 얻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음악 교육의 영향은 교육 시기와 기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므로(Costa-Giomi, 1999; Kovarovic, 2012) 연구 참여자들이 언제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얼마나 받았는지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라

고 볼 수 있다. 또한 음악 교육의 종류도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

하는 것, 작곡하는 것 등 다양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 교육 경험을 보다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음악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주로 감상하는 음악 장르와 같이 음악의 기분조절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음악 감상 관련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측

정, 통제하고 음악 감상과 기분조절 방략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개인차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본 최초의 

연구로서 주요 변인들 간의 대략적인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을 하였지

만,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변인 간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통계적 오

류 가능성이 보다 적은 구조방정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격 특질이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 미치는 영향이나 방략 사용에서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 보다 신뢰로

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음악이 기분조절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음악 사용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

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한 첫 시도라는 의의를 가진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 특질과 후천적, 경험적 요인인 음악 교육 경험이 음악

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개인의 성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 치료 현장에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

에 있을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서가의 음악을 스스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 이런 음악을 듣는 것은 더 나은 기분 상태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속성의 음악을 

제안함으로써 음악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음악이 효과적인 기분조절 수단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상 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음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를 느끼거나 원하지 않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을 때처럼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경험하는 상태에서 음악은 효과적인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음악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를 향상시키고 긍정

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개인의 정서적 안녕감 및 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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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f Music in 
Mood Regulation*

10)

Lee, Jung Yun**, Kim, Minhe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listening and mood regulati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music education, and sex on music use for mood regulation were also 
examined. Participants were 529 under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nd a questionnaire on their music educati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 tes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music listening was related to enhancement of positive mood but not 

improvement of negative mood. Participants who had received extracurricular music education were 
more likely to use music listening as a strategy to regulate their mood than were participants without 

music education. Women were more likely to use music for mood regulation than were men.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who rated themselves highly on Agreeable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on the IPIP were more likely to listen to music for mood regulation. 
These findings stress that music listening can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mood regulation, which 

is critical for one’s emotional well-being. It also indicates that effective music use as a mood 
regulation strategy varies depending on one’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music education.

Keywords : music listening, music in mood regulation, personality traits, music education, 
emotion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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